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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이닉스, 9월 새 주인 찾아가나?
매각주관사, 9월 말 완료 예정 … LG․GS․SK 인수후보 올라

하이닉스반도체 매각 공동주관사는 2009년 9월 말까지 하이닉스 매각을 끝내기로 했다.

하이닉스 매각주관사인 크레디트스위스(CS) 증권과 우리투자증권, 산업은행 컨소시엄과 태평양 법무법인,

삼일회계법인 관계자들은 최근 매각 작업을 위한 첫 회의를 갖고 9월까지 매각을 끝내기로 의견을 모았다.

매각주관사들은 세계 금융시장이 차츰 안정을 찾아가고, 반도체 시장의 회복세가 예상되는 등 하이닉스 매

각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지금이 매각 작업을 시작할 적기라고 판단했다.

매각주관사 관계자는 “반도체시장이 회복되면 D램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원가 경쟁력을 갖춘 하이닉스가

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”며 “매각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하이닉스는 2009년 내에 새 주인

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”고 말했다.

하이닉스의 인수 후보로는 LG와 GS, SK, 현대중공업, KT 등이 거론되고 있다.

하이닉스 주주단 소속 9개 금융기관은 2008년 11월24일 CS 증권 등을 매각주관사로 선정했다. 2001년 유동

성 위기를 겪은 하이닉스가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 2005년 7월 채권단 공동관리에서 벗어난 지 3년여 만이

다.

주주단은 외환은행과 우리은행, 산업은행, 신한은행, 정리금융공사, 농협, SH자산운용, 대우증권, 우리투자증

권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하이닉스 지분의 36.01%를 보유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

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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